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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은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뉴스 기사의 제목이다. (1ㄱ)에서는 관광객

이 관광도 하고 선물도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설명하기 위해 ‘꿩 먹고 알 먹기’

라는 관용표현을 사용했다. (1ㄴ)은 투자 전문가 워런 버핏의 실수를 ‘원숭이

도 나무에서 떨어진다’를 통해 강조하고 있다. (1ㄷ)에서는 ‘호랑이’를 통해 

엄격하고 무서운 감독자를 상상할 수 있다. 한국어 화자들은 (1ㄱ-ㄷ)의 관

용표현들을 통해서 기사의 내용을 유추할 수 있지만 한국어 학습자들은 그

렇지 않다. 관용표현은 두 단어 이상이 결합하여 새로운 의미를 갖는 표현으

로 표면적 의미를 통해서는 문맥에서 실현되는 진정한 의미를 파악하기 어

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어 학습자들은 관용표현을 구성하고 있는 단어

의 의미를 알고 있더라도 쉽게 이해하기 힘든 표현이 아닐 수 없다.1) 그렇지

만 관용표현을 잘 사용하는 것은 유창함의 지표가 될 수 있다. 이에 연구에

서는 관용표현 학습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학습자들이 자연스럽고 유창하게 

관용표현을 사용할 수 있는 학습 방안을 모색해 보려고 한다.2) 특히 동물명

은 초급 단계에서 제시되는 어휘로 학습자들이 특별한 어려움 없이 학습할 

수 있는 친숙한 어휘이다.3) 이런 동물명은 많은 언어에서 비유적인 의미로 

사용되고 있고 관련된 많은 관용표현이 통용되고 있다. 또한 한국어에서도 

동물명이 포함된 관용표현은 상당히 많으며 자주 사용된다.4) 동물명 관용표

현을 학습하는 것은 한국어의 어휘를 학습하는 것과 함께 서로의 사회 ‧문화

 1) 중급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한 오은화(2019: 90-91)의 조사에 따르면 학습하기에 가장 

어려운 어휘 종류는 관용표현이었고(조사 대상자 60%), 어휘 교재가 개발된다면 추가

로 공부하고 싶은 어휘도 관용표현(조사 대상자 80%)이라고 한다.

 2) 이 연구에서 관용표현은 동물명이 포함된 구, 문장, 속담 등을 모두 포함하기로 한다. 

문금현(1999)에서는 관용표현을 정의에 따라 광의의 관용표현과 협의의 관용표현으로 

나누었다. 광의의 관용표현은 관용적 의미를 갖고 관습적으로 쓰이는 표현을 말하며, 

협의의 관용표현은 언어 내적 조건(의미, 수사, 형태 ‧통사적 조건)과 언어 외적 조건(대

중성, 광역시, 지속성, 역사성)을 갖춘 표현을 말한다. 이 연구에서는 광의의 관용표현

을 연구의 대상으로 삼을 것이다.

 3) 한송화(2015)와 김중섭(2017)에서 동물명은 초급(1-2급)에서 제시된다.

 4) 인간, 동물, 사물이 각각의 대상을 의미하는 표현을 분석한 결과, 동물을 통해서 인간

과 사물을 의미하는 표현이 가장 많다(김한샘 2011: 4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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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비교해 보고 이해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한국어 교육을 위한 관용표현 연구는 교육용 관용표현 선정 연구, 교재의 

관용표현 분석 연구, 관용표현 교수 방법 연구가 있었다. 한국어 교육을 위

한 관용표현 목록 선정 연구에서 문금현 은 형식적인 유형, 사용 빈도, 

의미의 투명성 정도, 외국인의 인지도, 구어와 문어의 조화 등을 기준으로 

교육용 관용표현을 선정하고 단계별 교수 방법을 제시했다. 장동은 , 

조혜인 의 연구에서는 구어 말뭉치 분석을 통해서 구어에서 나타나는 

관용표현의 특성을 고려했다는 점에서 기존의 연구와는 다른 차별성을 갖는

다. 김현진 에서도 단계별 수준을 고려한 관용표현 교육의 필요성을 강

조하면서 한국어 교재에 공통적으로 제시된 150개의 관용표현을 선정하고 

사용빈도, 구성요소의 난이도, 의미 투명도에 따라 초급과 중급, 고급 단계

의 관용표현을 구분하여 제시했다. 특히 지금까지 논의되었던 교육용 관용

표현 선정의 기준을 종합적으로 적용하였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논의이다.

한국어 교재의 관용표현 분석 연구는 교수 방법을 제안하기 위한 예비적 

연구로 이루어졌다. 유덕자 , 김몽 ‧이충우 ‧김지은 , 공하림 ‧손

혜진 는 통합 교재를 분석하여 문제점을 지적하고 교수법을 제안했다. 

최근의 연구인 공하림 ‧손혜진 에서는 문화 리터러시  

관점에서 교재 분석하였다. 리터러시는 기능적 차원에서 문화에 대한 지식

을 구성하고 수행으로 이어질 수 있는 의사소통 능력을 일컫는다. 이 관점에

서 5종의 한국어 교재를 관용표현을 이해, 사용, 사회 및 문화 간의 연결을 

분석하여 ‘사용’에 대한 내용이 부족한 것을 확인했다.

교수 방법에 대한 논의에서 신희삼 은 관용표현은 의사소통 능력의 

향상과 함께 한국문화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교육 자료이며, 단

계, 피드백, 학습자의 흥미, 오류, 게임 등을 고려하여 관용표현을 교육해야 

한다고 했다. 유해준 ‧손경애 는 신체어 ‘손’ 관용표현을 중국어와 대조

하여 형태와 의미를 고려한 교육 방법을 제안했다. 형태와 의미가 유사한 

것을 중심으로 교육을 시작하고 점차 형태는 다르지만 의미가 유사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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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관용표현, 최종적으로 한국어에만 있는 관용표현을 교육한다면 효율적

인 관용표현 교육이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정유남 ‧최창원 은 SIOP 

 모델을 적용하여 감정 표현 관

용어를 교육하는 방법을 제안했는데, SIOP는 학습자에게 의미 있는 텍스트

를 제시하여 학습자가 배워야 할 내용과 연계성을 높임으로써 언어 내용과 

이해, 습득을 동시에 향상 시킬 수 있는 학습 모델이다. 특히 감정 표현 관용

표현은 감정 유발 요소, 시공간, 관계. 친밀도, 담화 요소를 고려해서 이해하

고 표현해야 하므로 제시하는 텍스트와 상황, 학습 내용 등이 긴밀하게 연관

되는 것이 중요하므로 의미 영역에 맞는 교육 모델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박근희 는 인지언어학의 관점에서 관용표현을 분석하고 한국어 교육을 

위한 교수 방법을 제안했다.

동물을 주제로 한 관용표현 연구는 다음과 같다. 김정아 는 동물명

이 포함된 한국어 관용표현을 개념적 은유로 분석하여, 동물의 모습, 행동, 

관계에 의해 개념화된다는 것을 설명했다. 유희정 ‧최경봉 은 동물명

에 비해 주목 받지 못했던 뿔, 더듬이, 날개와 같은 동물 부위명의 비유적 

의미에 초점을 두고 동물부위명의 의미가 관계망 속에서 확장되는 양상과 

담화 맥락에서 확장되는 양상을 설명하였다. 김동국 ‧이상률 은 동물

명이 포함된 관용표현을 구성요소의 난이도와 관용성에 따라 4가지 유형으

로 나누고 유형별, 의미별로 교수할 것을 제안했다. 이 밖에도 정경은

은 영어의 관용표현에서 사람이 지닌 특성이 동물의 특성으로 개념화하는 

체계를 설명하였고, 이미영 은 영어와 한국어의 동물명 관용표현을 비

교하여 존재의 대연쇄 은유 를 통해 설명했다. 

즉 잘 이해되는 동물의 관점에서 인간의 특성을 이해하고 더 잘 이해되는 

인간의 특성을 통해 이해하기 어려운 무생물을 이해할 수 있다고 했다. 임지

선 에서는 정치, 종교, 역사적인 배경을 바탕으로 한국어와 태국어의 

동물명 관용표현을 대조 ‧분석하였다.

이상의 연구들은 한국어 교육에서 관용표현 교육의 가치, 교육 대상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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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의 중요성, 실험적인 교수 방법을 제안하는 중요한 논의였다. 이런 논의

를 바탕으로 이 연구는 태국어와의 대조를 통해서 태국어 학습자들에게 한

국어 관용표현을 교육할 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특히 동물명이라는 친숙

한 단어를 통해서 확장된 의미를 이해하고 관용표현을 학습할 수 있는 방법

을 제안할 것이다. 한국어와 태국어의 대조 연구를 통해서 두 언어에서 나타

나는 보편성과 특수성을 밝히고 이를 교육에 활용하는 연구가 될 것이다.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2장에서는 연구 방법과 절차를 기술하

고 3장에서는 한 ‧태 동물명 관용표현의 의미 특성을 살펴보기로 한다. 4장

에서는 한국어 학습자들의 단계별 언어 능력을 분석하고 동물명 관용표현의 

교수 방법을 단계별로 제시한다. 5장에서는 이상의 내용을 요약하고, 남은 

문제를 제시한다.

2. 연구 배경 및 절차

2.1. 관용표현의 개념과 범위

관용표현은 그 자체로 역사성과 문화성을 함축하고 있는 흥미로운 연구 

대상이다. 전통적인 언어관에서 관용표현은 형태적으로 굳어져 제3의 의미

로 사용되는 일탈된 언어 형식으로 보았다. 반면 인지언어학에서는 다양한 

비유적 의미가 관용표현의 의미를 구성하고 있고 때로는 언어 외적인 요인

에 의해서 의미를 해석할 수 있다고 본다. 

관용표현은 관점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 개념으로 정의되고 범위가 설정되

었다. 그래서 지금까지 관용표현의 연구에서 ‘관용구’, ‘관용어’, ‘이디엄’, 

‘숙어’, ‘관용표현’ 등의 용어가 사용되었다.5) 용어나 개념 정의는 조금씩 다

 5) ㄱ. 이디엄: 천시권(1987)

ㄴ. 숙어: 김문창(1974), 심재기(1986), 안경화(1986)

ㄷ. 관용어: 박영순(1985), 강위규(1999), 심지연(2009), 황화상(2011)

ㄹ. 관용구: 최지훈(2010), 백석원(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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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지만 구성요소가 관습적으로 결합하여 고정된 형태로 쓰이며 새로운 의미

를 갖는다는 것은 일치한다. 즉 형태적 고정성과 의미의 특수성은 관용표현

의 가장 큰 특징이라 할 수 있다. Nunberg et al. 는 관용표현

의 중요한 자질의 하나로 부동성 을 꼽았는데 부동성은 관용표현

이 자유로운 결합 표현과는 다르게 제한된 통사적인 틀이나 구조에서 전형

적으로 나타난다. 관용표현은 관습적인 의미와 함께 고정적인 형식으로 나

타난다는 특징 때문에 범위가 상당히 유연할 수 있다. 민현식 에서는 

관용어구, 속담, 수수께끼, 설화, 유행담 등을 관용표현에 포함시켰고 문금

현 에서도 상용 구절, 격언, 금기담, 간접 화행 표현, 인사말, 상투표현 

등을 관용표현에 포함시킨 바 있다.6) 이렇게 폭넓은 범위를 설정할 수 있는 

것은 관용표현이 갖는 비유적인 의미 해석의 범위가 넓기 때문이다.

(2) ㄱ. 맛이 가다.

ㄴ. 뚜껑을 열다.

ㄷ. 국수를 먹(이)다

(2ㄱ-ㄷ)의 의미를 보면 구성요소의 비유적인 의미가 관용표현의 의미에 

기여하는 경우와 표현 전체가 비유적인 의미로 해석되는 경우가 있다. 또 

언어 외적인 요인이 관용표현의 의미에 영향을 주는 경우도 있다. 

(2ㄱ)에서 ‘가다’는 현재의 위치에서 멀어진 상태로 이해된다. 따라서 ‘맛

이 가다’는 음식이 원래의 맛에서 멀어지는, ‘음식의 맛이 상하다’의 의미로 

해석된다.7) (2ㄴ) ‘뚜껑을 열다’는 ‘사물의 내용이나 결과 따위를 보다’라는 

ㅁ. 관용표현: 이상억(1993), 양영희(1995), 문금현(1999), 박만규(2002), 민현식(2003), 

박진호(2003). 이동현(2007), 한정한(2010)

 6) 문금현(1999)에서는 광의의 관용표현과 협의의 관용표현으로 구분하여 광의의 관용

표현에 다양한 유형의 관용표현을 하위 분류하였고, 민현식(2003)은 전통 관용표현과 

유행 관용표현으로 구분하여 속담, 수수께기, 금기담, 격언 등을 하위 분류하였다.

 7) ‘맛(이) 가다’는 ‘음식의 맛이 상하다’ 외에도 속되게 ‘어떤 사람이 정상이 아닌 듯하다’

의 의미로도 통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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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로 사용되는 표현이다. 뚜껑을 여는 행위와 결과를 확인하는 것은 서로 

유사한 경험이며 이런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사물의 내용이나 결과 따위를 

보다’라는 의미로 이해하게 된다. (2ㄷ)는 ‘결혼식을 하다’는 의미로 국수와 

먹는 행위로는 유추하기 어려운 표현이다. 결혼식을 치를 때 국수를 먹던 

전통에서 기원한 표현으로 (2ㄷ)은 (2ㄱ)과 (2ㄴ)과는 다른 의미 획득 과정을 

거친다. 언어 외적인 요인이 관용표현의 의미 해석에 필요한 경우이다.8) 관

용표현의 의미에 관여하는 언어 외적인 요인은 언어 공동체에서 일반적으로 

공유하는 ‘관습적 심상 ’ 및 관련 지식 그리고 개념

적 은유와 환유가 연결고리가 되어 준다 강병창 .9) 

이렇듯 관용표현은 고정된 형태로 사용되며 폭넓은 유형을 보이며, 일상

적인 지식과 관습, 사고 방식으로 인해 의미가 생성되고 해석되는 언어 표현

이다. 이 연구에서도 관용표현은 고정적인 형식을 가지면서 비유적 해석이 

필요한 언어 표현으로 볼 것이다. 

우리가 관용표현을 사용하는 이유는 글자 그대로의 표현으로는 전달하기 

어려운 생각을 빠르고 간결하게 표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전달 내용

에 대한 책임이나 부담을 줄이고 상황을 완곡하게 표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임지룡 . 관용표현의 형식과 의미와 기능을 고려했을 때 상당

히 유용한 표현이 아닐 수 없다. 이런 관점에서 관용표현은 한국어 교육에서

도 학습자의 언어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 반드시 교육해야 할 내용이 된다. 

유창하고 자연스러운 한국어 사용을 위해서 관용표현의 특성을 알고 표현할 

수 있도록 학습하는 것이 필요하다.

 8) 송현주(2011)에서는 언어의 구조와 의미가 서로 동기화(motivation)되어 있다고 했

다. 언어의 의미와 구조 사이의 동기화 요인은 언어 내적인 요인과 언어 외적인 요인이 

있다. 특히 관용표현은 사화와 문화, 역사적인 배경이 언어 외적인 요인으로 작용된다. 

 9) 개념적 은유(conceptual metaphor)는 경험에 의해 구축된 근원영역(source domain)

에서부터 새로운 경험의 영역인 목표영역(target domain)으로 체계적인 인지 사상

(cognitive mapping)이고 개념적 환유(conceptual metonymy)는 한 실재물의 이름을 

인접한 다른 실재물을 지칭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다(임지룡 1997: 173-19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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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연구 절차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였다. 첫째, 연구 대상이 될 동물

명을 선정한다. 둘째, 선정한 동물명이 포함된 한국어와 태국어의 관용표현

을 찾고 의미를 분석하고 대조한다. 셋째, 김중섭 을 참고하여 단계별 

관용표현 학습 방법을 제안하기로 한다.10) 연구 대상이 될 관용표현을 선정

하기 위해 조남호 를 참고하였다. 조남호 는 한국어 교육을 위한 

어휘 선정의 기초 작업으로 다양한 구어와 문어 텍스트에서 쓰이는 어휘를 

조사한 자료이다. 조남호 에서 분석한 빈도를 기준으로 이 연구에서 선

정한 동물명은 다음과 같다. 

(3) 개, 고양이, 호랑이, 소, 닭, 돼지, 쥐, 개미, 개구리, 곰

(3)의 동물명이 포함된 관용표현을 찾고 의미와 사용 양상을 분석하기 위

해 다음의 자료를 참고하였다.

(4) ㄱ. 사전: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왕립학술원 속담 ‧ 관용어사전

ㄴ. 말뭉치: 21세기 세종계획 현대국어 형태분석 말뭉치, 스케치 엔진 말뭉치

ㄷ. 기타: 네이버 지식백과, 네이버 한 ‧ 태사전, 위키백과

동물명 관용표현을 추출하기 위하여 국립국어원에서 간행한 �표준국어대

사전� 이하 표준 과 왕립학술원에서 간행한 �왕립학술원 속담 ‧관용어 사전�

이하 왕립 에서 키워드 검색 방법을 통해서 관용표현을 추출하였다. <표

준>과 <왕립사전>은 양국의 국어원에서 발행한 국어사전이므로 정확성과 

신뢰도가 모두 높아서 동물명 관용표현을 찾고 의미를 분석하는 데에 중심 

10) 수준별 학습 능력에 대해서는 한국어능력시험(TOPIK)의 평가 기준도 함께 참고하였

다. TOPIK의 평가 기준은 김중섭(2017)과 같이 학습자의 한국어의 단계별 성취 능력에 

대한 전반적인 기준이 마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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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로 충분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두 자료에서 찾은 동물명 관용표현

은 각각 576개와 185개였다. 관용표현에서 실현되는 동물명의 의미를 확인

하기 위해 네이버지식백과, 위키백과와 같은 온라인백과사전을 보조 자료로 

삼았다. 또 관용표현의 정확한 번역을 위해서 네이버 �한 ‧태사전�을 이용하

였다. 이후 추출한 관용표현의 사용 패턴의 정확한 분석을 위해서 말뭉치를 

활용하여 용례를 분석하였다. 한국어 관용표현은 �21세기 세종계획 현대 국

어 형태 분석 말뭉치� 이하 세종 를 사용하였고 태국어는 �스케치 엔진 말

뭉치� 이하 스케치 11)에서 실제 사용된 태국어 동물 어휘의 용례를 확인하였

다. 이 연구에서 사용한 용례는 의미 분석 오류가 없는 이상 <표준>과 <왕

립>에서의 뜻풀이 및 용례의 원문을 존중하여 그대로 사용하였음을 미리 밝

힌다.12) 이상의 자료를 통해서 태국어와 한국어의 동물명 관용표현의 의미 

특성을 분석하였다. 동물마다 연상되는 의미와 관용표현에서 실현되는 의미

를 분석하고 일반적인 의미와 한국어 태국어에서 특수하게 나타나는 동물에 

대해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를 반영하여 초급, 중급, 고급 단계 학습자들에게 적용할 수 있

는 학습 방법을 제안할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김중섭 의 총괄 목표를 

참고하기로 하였다. 그 이유는 학습자의 종합적인 한국어 능력에 대해서 파

악하기 위해서이다. 관용표현은 일반적인 어휘와는 달리 의미가 생성된 배

경이 있다. 그것은 개별 단어의 의미가 비유적으로 확장되는 것이 원인이 

될 수도 있고 사회 ‧역사적인 배경이 원인이 될 수도 있다. 따라서 관용표현

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학습자가 가진 전반적인 한국어 능력을 파악할 수 있

어야 한다. 김중섭 의 총괄 목표에는 단계별로 학습자들이 학습해야 할 

11) 태국어의 사용 패턴을 분석하기 위해 2003년부터 현재까지 개발한 용례 검색 프로그

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Lexical Computing이라는 영국의 회사에서 개발하고 있으며 

현재 90개 이상 언어 자료를 지원하고 있다. 다양한 출처의 용례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 

실제성 있는 용례를 확인하기에 용이하다.

12) 실제 사용 양상을 보이기 위해 일부 용례를 뉴스 검색에서 인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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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기능, 주제, 언어 능력과 문화에 대한 기준을 잘 정립해 놓은 자료이

다. 이를 참고하여 초급과 중급, 고급 단계에서 학습자들에게 제시할 교육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다.13)

3. 한
‧
태 동물 관용표현의 의미 특성

관용표현은 사회 ‧문화적 맥락과 함께 역사적인 사실도 함축하고 있는 흥

미로운 표현이지만 한국어 학습자들에게는 이해하고 표현하기 힘든 내용이 

고 교사들에게는 교육하기 힘든 내용이다.14) 하지만 관용표현을 익숙하게 

사용한다면 한국어 화자와 같은 자연스러운 언어 표현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동물명 관용표현은 동물명이 관용표현의 의미에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

어 동물명으로부터 관용표현의 의미를 추론하게 하는 활동은 효율적인 학습 

방법이 된다. 다만 언어에 따라 통용되는 이미지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 학습

자의 모어에서 통용되는 이미지와 비교를 통해 한국어 관용표현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도록 유의해야 한다 공하림 ‧손혜진 . 관용표현에서 동

물의 의미는 외향적인 특성과 성격, 인간과의 관계를 바탕으로 원형의미에

서 확장의미로 의미가 확장된다. 관찰자인 인간의 관점에서 1차적 관찰 결과

가 ‘생김새’이고 동물과 공생하면서 파악한 ‘행동’은 2차적 관찰 결과가 된

다. 마지막으로 인간과의 ‘관계’를 통해 의미가 확장될 수 있다 김정아 

. 예컨대, ‘닭’은 움직임이 민첩하지 못하고 분주하여 분위기에 어울리지 

않고 촌스러운 생김새와 행동이 강조된다. 또 ‘개구리’는 다른 동물들에 비

해 성장 과정에서 외모가 크게 변하는 특성이 부각 되기도 한다. 연구대상으

13) 김중섭(2017)의 총괄 목표는 논의의 편의를 위해 4장(4.1.)에서 제시하고 논의하도록 

하겠다.

14) Gibbs(1994)는 속어 표현과 진부한 표현, 관용적 표현은 좋은 의도를 지닌 많은 영어 

교사의 최대의 적이라고 했고(나익주 역 2002: 352), Soring(1988: 281)도 관용표현은 

사전에서 비체계적인 부분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가르치기 상당히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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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선정한 10가지 동물들은 공통적인 의미로 인식되기도 하지만 큰 차이를 

보이는 경우도 있었다. 이번 장에서는 의미에서 큰 차이를 보이는 호랑이, 

소, 닭, 돼지, 곰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다.15)

① 호랑이

호랑이는 인간의 생존에 위협을 끼치는 위험하고 두려운 동물, 신과 같은 

동물로 여겼다. 그래서 두려운 대상, 무서운 대상으로 여기지만, 극복해야 

할 대상이므로 풍자되기도 했다. 하지만 가장 흔히 인식되는 호랑이의 이미

지는 권위 있고 두려운 동물이다. 한국어와 태국어의 관용표현을 분석한 결

과 호랑이에 대한 권위와 두려움의 의미는 같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태국

어 관용표현에서 호랑이는 빠르게 움직이는 모습과 권력을 부정적으로 이용

하는 등의 의미로 인식되기도 한다. 태국어에서 더 다양한 모습으로 개념화

하고 있다. 호랑이에 대한 한 ‧태 관용표현의 예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5) ㄱ. 백범은 호랑이 같은 기상만 가진 분이 아니다. 가난한 동포와 아이들에

겐 자애로운 아버지였다.<오마이뉴스 2019. 3. 20.>

ㄴ. 교직 생활 35년 차인 김 교장도 한때 ‘호랑이 선생님’으로 불렸지만 지금

은 누구보다 자상하고 친근한 선생님이 됐다.<머니투데이 2018. 5. 13.>

ㄷ. ‘정글’ 호랑이 감독 박세리 X 귀여운 허세王 허훈, 달콤살벌 케미.<뉴스

엔 2020. 9. 6.>

(6) ㄱ. ศาสตราจารย พ ิเศษ อ ินทร ี จ ันทรสถ ิตย  (หลวงอ ิงคศร ีกส ิการ)หน ึ งใน สาม เส ือแห ง เกษตร 

ผ ู สร า งและพ ัฒนางาน เกษตรและการศ ึกษาทางการเกษตรของประเทศไทย

(인트리 짠사팃 명예 교수는 태국의 농업 교육과 개발을 촉진하는 호랑

15) 연구 대상으로 선정한 10가지 동물 중 ‘개’의 의미가 한국어와 태국어에서 가장 비슷하

게 나타났다. 관용표현에서 개는 행동이 매우 부정적이고, 냄새를 잘 맡고, 인간에게 

충성심이 있는 동물로 묘사된다. 또 ‘고양이’의 의미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움직임이 

조심스럽고 쥐와 관계가 나쁜 것으로 나타난다. 그 밖에 쥐와 개구리, 개미도 크게 다르

지 않았다. 이 연구에서는 차이를 보이는 다섯 가지 동물에 대해서 논의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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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셋 중에 하나이다.)

ㄴ. ภรรยาของเราด ุกว าเส ืออ ีก (내 아내는 호랑이보다 무섭다.)

(5)와 (6)의 예에서 호랑이는 권위 있고 무서운 동물이다. 우선 (5ㄱ)에서 

‘호랑이 같은 기상’은 백범 선생의 권위와 위엄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의미

로 태국어 예인 (6ㄱ)에서는 인트리 짠사릿 교수의 업적에 대해 호랑이에 비

유해 설명하고 있다. 역시 권위가 있고 위엄이 있는 업적을 의미한다. (5ㄴ, 

ㄷ)과 (6ㄴ)에서는 엄격하고 두려운 사람을 말한다. 선생님과 감독, 아내의 

성정이 엄격하고 개념 화자는 이들을 두렵게 여기고 있다.

(7) ㄱ. ”โรบ ินฮ ู ดเม ืองไทย“ ปล นคนรวย ช วยคนจน คงเป ็นใครอ ื นไปไม ได  นอกจาก 4 เส ือแห ง เม ือง

ส ุพรรณ เส ือใบ เส ือฝ าย เส ือมเหศวร และเส ือด ํา

(부자들을 약탈하고, 부자들을 도와주는 ‘태국의 로빈 후드’는 바이 호

랑이, 파이 호랑이, 호랑이인 수판부리의 호랑이 넷이 아닐 수 없다. )

ㄴ.  ร ู ว าเค าเป ็น เส ือ แต ก ออยากลองเป ็นเย ื ออย ู ด ีม ีว ิธ ีปราบเส ือไหมค ะ ทำไงถ ึงจะหย ุดผ ู ชายเจ าช ู ได 

(그는 호랑이인 줄 알고 있는데도, 희생물이 돼 보고 싶다. 호랑이를 지

배하는 방법이 있는가?, 바람둥이 어떻게 길들이죠?)

ㄷ. ไม ใช ม ีแต ผ ู ชายแล วท ี เป ็น｢เส ือ｣ผ ู หญ ิง ผ ู หญ ิงก ็เป ็นเส ือผ ู ชาย

(여자 호랑이인 남자가 있을 뿐만 아니라, 남자 호랑이인 여자도 있다.)

(7)의 예는 태국어에서 호랑이가 부정적으로 사용되는 예이다. 권위와 힘

을 지나치게 사용하여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때 호랑이에 비유한다. 

(7ㄱ)은 호랑이는 마음이 악하고 사나운 사람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즉 물건

을 훔치는 사람이 된다. 정의로운 일을 하는 것보다는 물건을 훔치는 데에 

의미가 집중된다. (7ㄴ, ㄷ)에서 호랑이는 바람둥이로 비유된다. 포식자로서 

많은 동물을 잡아먹는 것에서 많은 이성을 사귀는 바람둥이의 의미로 확장

된 것이다. 

호랑이는 두렵고 무서운 존재, 권위가 있는 존재로 인식되는 한국어와는 

달리 태국어에서 호랑이는 다양한 의미로 사용된다. 사납고, 엄격하고 위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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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는 존재라는 것은 공통적이지만 태국어에서는 다소 부정적인 도둑이나 

강도, 바람둥이와 같은 의미로 사용된다. 따라서 태국인 학습자들은 공통적

인 의미에 초점을 두고 학습하되, 특히 표현 쓰기 말하기영역에서 주의가 필

요하다.

<표 1> 한 ‧태 관용표현에서 ‘호랑이’의 의미

한국어 태국어

차이점 무섭고 두렵다 욕심이 많다, 바람둥이다

공통점 사납다, 엄격하다, 위엄이 있다

② 소

소는 농경 사회에서 상당히 중요한 동물이다. 한국과 태국은 모두 농경 

문화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므로 소는 재산적 가치 척도로 평가된다. 그래서 

두 나라의 관용표현에서 소는 농사를 짓는 데에 필수적인 동물로 재산이나 

소중한 것,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으로 여기고 있지만 특유의 느린 행동과 

큰 외형적인 특성이 부정적으로 평가되기도 한다. 

(8) ㄱ. 문제가 불거진 후 5개월여가 지나서야 이뤄지는 논의를 두고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비판이 나온다.<매일신문, 2020. 9. 20.> 

ㄴ. 황소 눈처럼 커다란 눈망울이 인상적인 그녀는 싱그러운 미소를 지으며 

나를 쳐다보았다.

ㄷ. 저렇게 힘이 센 걸 보니, 저 사람을 황소라 부르는 게 이해되는군. 

ㄹ. 음주단속 예고 ‘소귀에 경 읽기’ 2시간 동안 67명 적발.<경기신문 2019. 

12. 1.>

(9)  ความสำค ัญของโปรแกรมป องก ันไวร ัส หาต ัวแท มาต ิดเคร ื องไว ด ีกว าคร ับ ผมเห ็นว ัวหายล อมคอก

ก ันมาหลายคนแล ว

(바이러스 백신 프로그램의 중요성은 있어서, 정품을 쓰는 게 더 좋은데 저

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라는 사건을 당한 사람들을 본 적이 있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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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의 예를 보면 ‘소’는 (8ㄱ), (9)와 같이 소중한 재산이다. 또 다른 한국어 

예를 살펴보면 (8ㄴ)과 같이 소는 큰 눈을 가진 순한 동물과 (8ㄷ)의 힘이 

센 사람, (8ㄹ)과 같이 영리하지 못하고 미련한 사람이라는 의미로 쓰인다. 

한국어 관용표현에서 소는 재산, 순수함, 힘이 셈이라는 긍정적인 의미와 

영리하지 못하고 미련한 사람이라는 부정적 의미를 동시에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10)의 예를 보면 태국어 관용표현에서 소는 다른 의미로 

인식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0) ㄱ. “ฉลาดท ี ส ุด”... ก ็สามารถ “เป ็นควาย” ได ง ายๆ เพ ียงเพราะ .. ค ําว า "เช ื อใจ

(신뢰 때문에 가장 똑똑한 자도 물소가 될 수 있다.)

ㄴ. พวกว ัวเขาเกกเกเร (막된 뿔이 삐뚤어진 소들)

ㄷ. ความช ั วท ี หล อนท ําข ึ น ม ันเหม ือน ว ัวส ันหล ังหวะ

(니가 만들었던 죄 때문에 너는 등에 빠끔히 상처를 입은 소와 같다)

(10ㄱ)에서는 ‘소’는 ‘현명하지 못한 사람’이다. 태국어 관용표현에서 소는 

덩치가 크고 행동이 느리고 많이 먹고 힘만 센 사람으로 인식되며 이것은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는다. 한국어 관용표현에서 ‘소’는 힘이 세고 느리지만 

우직한 모습이 함께 부각되어 긍정적일 수도 있고 부정적일 수도 있다. 하지

만 태국어에서는 부정적인 의미가 현저하게 인식된다. (10ㄴ)에서 소는 ‘싸

움을 즐기는 난폭한 사람’, (10ㄷ)에서 소는 ‘잘못을 저질러 공황 상태에 빠

진 사람’, 즉 잘못을 저지른 사람을 나타낸다. 

요컨대 태국어에서는 ‘소’에 대한 더 다양한 개념을 형성하고 있다. 그래

서 한국어 학습자들에게는 단순화하여 전달할 필요가 있다. 가령, ‘소’는 외

형적인 면에서 ‘큰 눈’은 순수한 모습을 의미하고, 행동에 대한 평가는 ‘순하

고’, ‘우직하고’, ‘영리하지 않은’ 사람의 특성으로 설명해야 한다. 반면 난폭

하거나 당황하는 사람의 모습으로는 의미가 확장되지 않음을 지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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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한 ‧태 관용표현에서 ‘소’의 의미

한국어 태국어

차이점 근면하다, 성실하다 난폭하다, 잘못을 저지른다, 

공통점 덩치가 크다, 미련하다, 힘이 세다, 재산이다, 고집이 있다

③ 닭

닭은 개, 고양이, 소, 돼지와 함께 집안에서 기는 가축의 하나로 한국에서

는 친숙한 동물이다. 하지만 특유의 걸음걸이와 행동, 조류이지만 나는 기능

을 상실한 특성들 때문에 긍정적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11) ㄱ. 집 나온 촌닭 같아. 옷도 자세히 보니까 스커트가 낡아서 허옇게 보풀

이 일었고, 손도 너무 커.

ㄴ. 우리는 흔히 ‘닭대가리’라며 다른 이를 놀린다.<제주일보 2015. 11. 2.>

ㄷ. 그 아이는 엄마에게 쪼르르 달려가더니 닭 발 그리듯 그린 엉성한 그

림을 자랑스럽게 펼쳐 보였다.

ㄹ. 그는 동네에서 알아주는 싸움닭으로, 사람들은 되도록이면 그와 부딪

치지 않으려고 한다.

ㅁ. 그는 언제나 이 사람 저 사람 집적거리며 닭 싸우듯 싸우고 다닌다.

ㅂ. 뜨는 페이사업…은행이 ‘소 닭 보듯’ 하는 이유<비니즈스워치 2020. 

9. 14.>

(12) ㄱ. พ ี ยากไร ไก นา น องจ ึงไม สนใจ

(난 가난하고 논닭이기 때문에 그녀가 관심이 없다.)

ㄴ. พ ิธ ีกรน าจะศ ึกษาให ด ีก อน จะได ไม “ปล อยไก ”กลางอากาศ

(사회자는 좀 더 준비를 잘해야 중계 중에 닭을 방치하지 않을 것이다.)

ㄷ. ไก อ อนขอแชร ประสบการณ อ ันน อยน ิด

(어린 닭은 부족한 경험을 공유하겠다.)

ㄹ. เข ียนแบบไก เข ี ย (닭이 먹이를 찾으려고 발로 땅을 헤집듯이 쓰기)

(11ㄱ)과 (12ㄱ)에서 닭은 세련되지 못하고 촌스러운 사람으로 인식해 ‘촌

닭’이나 ‘논닭’으로 표현하고 있다.16) 또 (11ㄴ)과 (12ㄴ, ㄷ)에서 닭은 어리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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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머리가 나쁜 사람, 혹은 경험이 부족해 미숙한 사람으로 이해할 수 있다. 

(11ㄷ)과 (12ㄹ)에서는 걸음걸이와 발자국이 질서정연하지 못한 것이 부각 

되어 어지럽게 써 놓은 글씨나 그림을 의미한다. (11ㄹ, ㅁ)에서는 닭은 싸움

을 자주 하고 소란스럽게 싸우는 모습이 강조된다. (11ㅂ)에서는 서로 무심

하게 쳐다보는 행동을 통해 관심 없는 관계를 설명하고 있다. 한국에서 닭은 

주로 행동에 현저함이 있다. 하지만 (13)의 예를 보면 태국어 관용표현에서 

닭은 겉모습이 부각된다.

(13) ㄱ.  ล ิ นไก บวม ม ีหนองท ี ต อมทอนซ ิล

(닭의 혀(목젖) 염증과 급성 편도염을 일으킨다.) 

ㄴ. เขาอกเหม ือนอกไก  หล ังแอ นเหม ือนเป ็ด

(닭 가슴이 같고, 오리 등처럼 굽는 그 사람)

(13ㄱ, ㄴ)의 태국어의 예에서는 닭의 외모가 부각되는 예이다. (13ㄱ)은 

한국어의 ‘목젖’에 해당하는 태국어가 ‘닭의 혀’로 표현된다. (13ㄴ)에서 ‘닭

가슴’은 복장뼈17)가 불거져 나온 사람을 비유적으로 지시한다. 한국어에서

는 닭은 움직이는 모습, 싸우는 행동, 영리하지 못한 속성과 행동에 초점을 

둔 표현이 많다. 반면 태국어에서는 외형에 초점을 둔 표현이 흔히 사용된다.

<표 3> 한 ‧태 관용표현에서 ‘닭’의 의미

한국어 태국어

차이점 싸운다 모습(닭 가슴, 닭의 혀)

공통점 촌스럽다, 멍청하다, 건성으로 행동한다, 약하다

16) 세련되지 못하고 촌스러운 사람을 한국어에서는 ‘촌닭’, 태국어에서는 ‘논닭’으로 표현

하고 있다. 이 표현에서 ‘촌’과 ‘논’으로 인해 ‘세련되지 못하고 촌스러운’ 의미를 유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지만, ‘닭’ 특유의 행동이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고 판단하였다. 

‘도시닭’이나 ‘촌개’, ‘촌돼지’, ‘촌호랑이’ 등의 표현이 통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았을 때 

더욱 그러하다. 즉, ‘닭’에 대한 배경 지식이 ‘촌닭’과 ‘논닭’의 의미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17) 복장뼈: 가슴 한복판에 세로로 길쭉하게 있는 납작한 뼈<표준국어대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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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돼지

가축의 하나인 돼지도 다양한 의미로 관용표현에서 나타난다. 특히 뚱뚱

한 외모, 깨끗하지 못한 생활 양식에 큰 의미를 부여한다.

(14) ㄱ. 친구가 저더러 돼지라고 놀려서 살을 빼려고 해요. 

ㄴ. 동생도 안 주고 꿀돼지처럼 혼자만 먹느냐?

ㄷ. 그는 친구들에게 뚱돼지라고 놀림을 받으면서도 군것질을 멈추지 않

았다. 

ㄹ. 2007년 한국 여자 그린은 꽃돼지들이 점령한다. 

ㅁ. 단체로 노래방에 들어가 돼지 멱따는 소리로 가요 열창도 뭐 사는 재

미 가운데 하나겠지만, 그래도 악기 하나쯤 배우고 익히신다면 좋겠

다.<경향신문 2010. 8. 4.>

ㅂ. 반드시 정치 청문회 아닌 정책 청문회가 돼야 한다. 또다시 갑질·호통·

발목잡기 등으로 ‘돼지에 진주’가 되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

다.<문화일보 2016. 5. 20.>

ㅅ. 돼지엄마라 불리는 분들은 명문대 합격률을 높일 수 있는 유용한 정보

를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돼지엄마를 따르는 학부모분들도 많습니다.

(15) ㄱ. ตอนเด ็กๆถ ูกเพ ื อนล อว าหม ูอ วนมาตลอดค ะ

(어렸을 때 친구가 저를 항상 뚱돼지라고 놀리며, 괴롭혔다.)

ㄴ. อยากจะเปล ี ยนต ัวเองจากสาวหม ูตอน มาเป ็นสาวสวยห ุ นด ี

(거세 돼지 소녀를 매끈한 소녀의 모습으로 바꾸고 싶다.)

ㄷ. เปล ี ยน ขาหม ู เป ็นขาสวย ขาเร ียวเล ็กลงเห ็นผลภายใน 1 กระป ุก.

(돼지 다리(족발)를 예쁜 다리로 바꿔 준다. 1개만 써 보면 다리 라인

을 효과적으로 줄여 준다.)

한국어와 태국어에서 돼지는 뚱뚱한 외모를 현저하게 여긴다. (14ㄱ-ㄹ)

의 ‘돼지’, ‘꿀돼지’, ‘뚱돼지’는 모두 뚱뚱한 외모를 강조했고 ‘꽃돼지’는 뚱뚱

하지만 귀여운 외모를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태국어에서도 돼지는 살

이 찐 외형이 강조되는데, (15ㄱ)의 뚱돼지와 거세하여 살이 많이 찐 돼지의 



960 — 문화와 융합 (제42권 11호)(통권 75집)

모습을 강조한 ‘거세 돼지’는 모두 외형에 집중한 표현이다. (15ㄷ)에서도 외

형을 강조하여 ‘돼지 다리’는 굵고 못생긴 다리를 비유적으로 이른다. 결국 

뚱뚱하고 외모가 수려하지 못하다는 것이 부각된다. 또 한국어에서 (14ㅁ)의 

‘돼지 멱 따는 소리’와 같이 돼지의 시끄러운 소리나 (14ㅂ)과 같이 외모가 

나쁜 것은 물론이고 생활 양식이 지저분한 것도 강조된다. (14ㅅ)의 ‘돼지 

엄마’는 교육열이 매우 높은 엄마를 이르는 말로 돼지가 많은 새끼를 데리고 

다는 모습을 비유한 표현이다. 반면 태국어 관용표현에서 ‘돼지’는 또 다른 

의미 확장 양상을 보인다.

(16) ㄱ. ท ีมจากแอฟร ิกาคงไม เป ็นหม ูสนาม

(아프리카 팀은 경기장 돼지가 아닌 것 같다.)

ㄴ. ไมโครซอฟท เสนอ “แพ ็คเกจราคาหวานหม ู”

(마이크로소프트 회사는 달콤한 돼지의 패키지를 제안하였다.) 

ㄷ. ในวงการก ีฬาหากค ู ต อส ู ท ี ม ีฝ ีม ือต  ํากว าม ักจะถ ูกเร ียกขานว า “หม ูในอวยบ าง หม ูๆบ าง” 

(스포츠계에 이기거나 성공할 가능성이 적은 상대 팀은 ‘돼지, 냄비 

속의 돼지’라고 한다.)

ㄹ. เล ือกผ ู ท าช ิงได  แต อย าไปเล ือกเจอหม ูเข ี ยวต ันล ะ 

(도전자를 선택할 수 있는데, 굵은 송곳니 돼지는 뽑지 마세요.)

ㅁ.  ถ าเราย ังท ํางานอย ู แบบเด ิม ด ินก ็จะพอกหางหม ู 

(우리는 예전처럼 계속 이렇게 일하면 일은 돼지 꼬리에 달라붙을 것

이다.)

태국어에서 돼지는 다루거나 사냥하기 쉬운 상대로 인식한다. (16ㄱ)에서

는 쉽게 이길 수 있는 상대, (16ㄴ)에서 돼지는 하기 쉬운 일, (16ㄷ)에서도 

손쉽게 처리할 수 있는 일을 의미한다. 즉 쉽게 사냥해서 쉽게 요리할 수 

있는 동물로 인식하고 있다. 이렇게 다루기 쉬운 상대는 상당히 긍정적인 

의미로 해석된다. (16ㄱ-ㄷ)에서 돼지는 다루기 쉬워서 일을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긍정적인 상황이 된다. 반면 (16ㄹ)에서 송곳니가 있는 돼지는 의외로 

공격이 쉽지 않을 수 있음을 의미하고, (16ㅁ)에서 돼지 꼬리는 진흙이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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씩 묻어 결국 많아질 수 있음을 나타내며 작은 일이 모여서 큰일이 될 수 

있음을 지적한 표현이다. 돼지는 외모에서 현저함을 보이는 한국어와는 달

리 태국어에서는 외모와 사람과의 관계 사냥 조리 에 현저함이 부여된다.

<표 4> 한 ‧태 관용표현에서 ‘돼지’의 의미

한국어 태국어

차이점 시끄럽다, 자식이 많다 다루기 쉽다

공통점 뚱뚱하다, 탐욕스럽다, 게으르다, 지저분하다, 귀한 것과 어울리지 않는다

⑤ 곰

한국어 관용표현에서 곰은 몸이 크고 움직임이 느린 동물이다. ‘소’도 이

와 같은 속성을 보이지만 인간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맺는 소와는 달리 

곰은 느리고 미련한 이미지가 부각된다.

(16) ㄱ. 그는 일 처리가 느릿느릿한 곰 같은 동료이다. 

ㄴ. 여우 같은 여자하고는 살아도 곰 같은 여자하고는 못 산답디다. 

ㄷ. 호랑이 홀린 ‘곰의 재주’.<스포츠동아 2017. 9. 26.>

ㄹ. 하지만 ‘곰 가재 잡듯’ 이것저것 뒤져 원고(숙제)를 넘기는 순간은 늘 

뿌듯하답니다.<교수신문 2018. 5. 21.> 

(17) ㄱ. ตอนน ี อ วน ม ีสภาพเป ็นหม ีแล ว

(지금 뚱뚱해져서 곰이 된 상태이다.)

ㄴ. สาม ีท ี ล ักษณะค อนข างท วมห ุ นหม ีน ากอดอย ู ด วยแล วอบอ ุ น

(곰 몸매를 가진 통통한 남편은 꼭 안고 싶고 같이 있을 때 따뜻하게 

해 준다.)

ㄷ. โหมงานหน ักนอนด ึก2-3ว ันใต ตาเลยกลายเป ็นหม ีเลยค ะ

(너무 무리해서 일하느라고 늦잠을 자기 때문에 눈 밑 부분은 곰이 되

었다.)

한국어와 태국어에서 ‘곰’은 몸이 크고 움직임이 느리다. (16ㄱ)에서 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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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이나 일을 하는 속도가 느린 동료를 가리키고, (16ㄴ)에서는 민감하지 

않고 행동이 둔한 사람을 곰에 비유하였다. (16ㄷ)과 (16ㄹ)에서도 곰은 동작

이 느리고 둔해서 미련한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른다. (16ㄷ)의 ‘곰의 재주’는 

움직임이 둔해서 재주가 정교하지 못함을 의미한다. (16ㄹ)은 급한 상황에서

도 느리게 행동하는 사람을 이른다. 한국어 관용표현에서 ‘곰’은 대체로 느

리고 둔한 행동과 미련함에 현저함을 부여한다. (17ㄱ)과 (17ㄴ)의 태국어 관

용표현에서 곰은 덩치가 크고 뚱뚱한 사람을 가리킨다. 한국어 관용표현에

서 곰은 큰 몸집이 부각되지만 태국어 관용표현에는 큰 모집과 함께 뚱뚱한 

외모도 부각된다.18) (17ㄷ)은 눈 주위가 검게 변한 사람, 즉 피곤한 사람을 

곰의 눈 모양에 비유한 표현이다. 태국어 관용표현에서 곰은 큰 몸집과 뚱뚱

함, 눈 주위가 검은 것과 같이 겉모습이 강조된다. 그렇지만 한국어의 관용

표현과 같이 행동이나 감각이 둔하거나 미련한 사람으로 인식되지는 않는

다. 다만, 다음 (18)의 예에서 곰은 필요 이상의 행동을 하는 사람으로 인식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18) จานป ั นด ินเผาทำม ือ น ี ซ ื อมาเยอะจนท ี บ านบ นเป ็นหม ีก ินผ ึ ง

(수제의 도자기 그릇을 많이 사서 가족들이 곰 꿀벌을 먹듯이 잔소리했다)

(18)에서 곰은 ‘필요 이상으로 듣기 싫은 말을 하며 꾸짖는 사람’을 비유적

으로 이른다. 곰이 꿀을 먹을 때 손을 자주 움직이는 모습에서 확장된 의미이

다. 한국어 관용표현의 ‘곰’과는 다른 의미로 인식되고 있다.

<표 5> 한 ‧태 관용표현에서 ‘곰’의 의미

한국어 태국어

차이점 둔하다, 미련하다, 재주가 없다 잔소리가 많다, 뚱뚱하다

공통점  몸집이 크다

18) 몸이 ‘뚱뚱함’을 한국어 관용표현에서 주로 ‘돼지’를 통해 표현하지만 태국어에서는 

‘곰’을 통해서도 표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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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살펴본 관용표현에 나타난 한 ‧태의 동물명의 의미를 보면, 공통

성을 보이기도 하고 특수성을 보이기도 한다. 관용표현에 나타난 동물명의 

의미가 공통적인 확장 양상을 보이는 경우 학습자들은 쉽게 이해할 수 있지

만, 특수성을 보이는 경우 추가적인 의미 설명과 적절한 학습 단계를 설정하

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관용표현을 이해하고 표현하는 데에서 주의가 필요

하다. 동물명의 의미를 바탕으로 다음 장에서는 각 단계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교육 방법을 제시하도록 하겠다.

4. 동물명 관용표현의 의미 교육 방안

4.1. 한국어 학습자의 단계별 언어 능력 분석

관용표현을 학습 방안을 제안하기 위해서는 학습자의 단계가 고려되어야 

한다. 한송화 에 의하면 속담과 관용표현은 대부분의 교재에서 중급에

서 단원의 주제와 관련하여 본격적으로 제시되고 있다.19) 이것은 단계별로 

교재에서 주로 다루는 주제와도 관련된 문제이다. 기초 문법 위주로 구성된 

초급 단계의 교재에서는 관용표현을 학습하기 어렵기 때문에 제시 빈도가 

낮고, 고급 단계에서는 구어보다는 문어 자료를 중심으로 역사, 문화, 문학

작품, 시사 문제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관용표현의 제시 빈도가 낮다 문금

현 . 하지만 관용표현의 범위를 합성어, 구, 문장 층위로 설정

한다면 초급 단계에서부터 고급 단계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체계적인 관용

표현 학습을 제안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때 고려해야 할 것은 학습자의 

한국어 능력과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 정도이다. 

19) 김현진(2015), 공하림 ‧손혜진(2020)의 한국어 교재 분석에서도 대부분의 교재에서 

관용표현은 중급 단계에서부터 제시되고 있다고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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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국제 통용> 총괄 목표

등급 총괄 목표

1급
∙ 기초적인 어휘와 간단한 문장을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다.

∙ 가장 기본적인 한국의 일상 생활문화를 이해하고 자국의 문화와 비교할 수 있다.

2급
∙ 기초 어휘와 단순한 문장을 이해할 수 있다.

∙ 기본적인 한국의 일상 생활문화를 이해하고 자국의 문화와 비교할 수 있다.

3급

∙ 문어와 구어를 구분할 수 있다.

∙ 대부분의 한국 일상생활 문화와 대표적인 행동 문화, 성취 문화를 이해하고 자국의 

문화와 비교할 수 있다.

4급
∙ 구어와 문어를 구분해서 사용할 수 있고 격식과 비격식을 구분하고 사용할 수 있다.

∙ 한국의 대표적인 행동 문화, 성취 문화를 이해하고 자국의 문화와 비교할 수 있다.

5급

∙ 공식적인 맥락에서 격식을 갖추어 의사소통할 수 있다.

∙ 한국의 다양한 행동 문화, 성취 문화, 대표적인 관념 문화를 이해하고 자국의 문화와 

비교하여 문화의 다양성과 특수성을 이해할 수 있다.

6급

∙ 한국인이 즐겨 사용하는 담화 ‧ 텍스트 구조를 적절히 이용할 수 있다.

∙ 한국의 다양한 행동 문화, 성취 문화, 관념 문화를 이해하며 자국의 문화와 비교하여 

다양성과 특수성을 이해할 수 있다.

<표 6>은 김중섭(2017)의 총괄 목표 중 언어 사용역과 격식, 문화에 대한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초급 단계에 해당하는 <표 6>의 1급과 2급을 보면, 

초급에서는 간단한 문장을 이해하고 일상 생활문화를 이해하는 정도이다. 

사회적 ‧문화적 맥락이 있는 관용표현은 이해하기 어렵다. 따라서 초급에서

는 문법의 영향이 없는 동물명의 비유적 의미를 활용한 수업을 할 수 있다. 

어휘 교육 차원에서 동물명의 비유적 쓰임을 이용한다면 중급과 고급 단계

에서 이어질 관용표현 학습을 대비한 지식을 얻을 수 있다.

<표 6>의 3급과 4급은 중급에 해당한다. 중급에서는 구어와 문어, 격식과 

비격식을 구분할 수 있다. 또 한국의 대표적인 행동 문화나 성취 문화를 이

해할 수 있다. 따라서 중급 단계에서는 현재 한국 사회의 특징적인 문화를 

배경으로 이해할 수 있는 관용표현을 제시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태국어와 

같은 의미로 사용하는 관용표현도 제시할 수 있다. 배경 설명 없이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중급에서는 사회적 배경이 있는 구나 간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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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법이 포함된 관용표현을 제시할 것을 제안한다.

<표 6>의 5급과 6급은 고급 단계에 해당한다. 고급 단계에서는 한국인이 

즐겨 사용하는 담화 ‧텍스트 구조를 이해하고 이용할 수 있고, 관념 문화도 

이해하고 자국의 문화와 비교할 수 있는 수준이다. 따라서 이 단계에서는 

다소 어려운 역사, 문화적 배경이 있는 구와 문장 차원의 관용표현을 제시할 

수 있다. 앞선 단계에서 학습했던 동물명의 비유적 의미와 사회적 배경의 

관용표현을 기반으로 설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상의 내용을 도식하면 

<그림 1>과 같다.

<그림 1> 동물명 관용표현의 단계별 제시 내용 

<그림 1>은 동물명 관용표현을 단계적으로 제시할 내용을 도식화한 것이

다. 관용표현을 학습하기 위해 구성요소인 동물명의 비유적 의미부터 체계

적으로 학습해야 한다. 구성요소가 관용표현의 의미에 반영되기 때문이다. 

<그림 1>의 체계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동물명의 비유적 의미를 초급에서 

제시하고 중급과 고급에서 동물명이 포함된 관용표현으로 확장하여 교육할 

것을 제안한다. 

4.2. 동물명 관용표현의 단계별 제시 방안

① 초급 단계: 동물명의 비유적 의미 교육

3장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태국어와 한국어 관용표현에서 동물명은 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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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과 차이점을 동시에 보이고 있다. 이런 차이는 다양한 사회적, 문화적, 역

사적 배경에 의한 것이며, 이를 통해 비유적인 의미도 다르게 나타난다. 인

간은 새로운 사물 ‧활동 ‧경험 등을 가리키기 위해 새로운 표현을 만드는 대

신에 기존의 용어를 전략적으로 쓰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중심 의미를 기준

으로 다양한 주변 의미가 형성되게 된다 임지룡 . 한국어와 태국어 

사용자들은 공유하는 사물 ‧활동 ‧경험이 다르기 때문에 동물명의 확장된 의

미도 다르게 나타난다. 따라서 두 언어의 특수성을 중심으로 비유적 의미를 

전달해야 한다.

특히 <표 2>를 보면 초급 단계에서는 기초적인 단어와 일상적인 생활문화를 

이해하는 수준에 있으므로 사회 ‧문화적 배경이 있는 관용표현은 제시할 수 없

다. 따라서 단어나 합성어, 구 위주로 동물명의 비유적 의미를 학습해야 한다.

(18) ㄱ. 호랑이 선생님 

ㄴ. 황소 눈

ㄷ. 뚱돼지/꿀돼지/꽃돼지

ㄹ. 촌닭

(18)의 예와 같이 주로 외모를 통해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표현이나 공통

된 의미를 가지고 있는 표현들을 제시하는 것이 좋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

이 호랑이는 엄격하고 위엄이 있는 동물이다. 한국어와 대조적으로 다양한 

확장을 보이는 경우 의미를 제한하여 전달해야 한다. 또, 태국어에서 ‘뚱뚱

하다’는 곰과 돼지가 모두 비유적으로 사용되지만 한국어에서는 돼지에 집

중되어 있다. 그밖에 태국어 ‘논닭’은 한국어에서 ‘촌닭’으로 사용되고 있으

므로 동물명의 의미와 결합 가능한 요소를 중심으로 설명해야 한다.

② 중급 단계: 사회적 배경이 있는 관용표현 교육

단어 차원에서 동물명의 비유적 의미를 알고 있지만 동물명 이외의 맥락

을 파악해야 하는 관용표현들이 있다. 특히 사회적 배경은 현재의 한국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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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통해서도 이해할 수 있다. 한편 태국어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관용

표현을 제시한다면,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배경도 쉽게 이해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2.2.의 <표 2>를 보면 중급 단계 학습자들은 한국 일상생활 문화

와 대표적인 행동 문화, 성취 문화를 이해하는 수준이다. 따라서 한국인들의 

일상적인 문화를 배경으로 이해할 수 있는 관용표현들을 제시해야 한다.

(20) ㄱ. 돼지 멱따는 소리

ㄴ. 닭 발 그리듯이

ㄷ.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다

ㄹ.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ㅁ. 호랑이 새끼를 얻으려면 호랑이 굴로 들어가야 한다

(20)의 예에서와 같이 중급 단계의 학습자들에게는 구와 문장 단위의 표

현을 제시하되, 한국인들의 일상적인 문화에서 이해할 수 있는 표현을 제시

한다. (20ㄱ-ㄴ)과 같이 노래를 하거나 글씨를 쓴 것을 평가를 하는 표현 

등은 특별한 배경 설명 없이도 이해할 수 있는 표현들이다. 또 (20ㄷ-ㅁ)과 

같이 태국어에서도 통용되는 관용표현을 제시해야 한다. 왜냐하면, 한국어

와 태국어에서 동일한 맥락에서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이지만 중급 단계에서 

학습한 언어적 지식이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특히 속담과 같은 통사적인 제

약이 있는 표현들은 이 같은 정보도 함께 제공해야 한다.20)

③ 고급 단계: 사회 ‧ 문화 ‧ 역사적 배경과 관련된 관용표현

관용표현에 나타난 동물명의 비유적 의미와 사회적 배경을 알고 있지만 

한국 사회의 역사적 배경을 알지 못하면 의미를 파악하기 어려운 관용표현

20) 한국어 학습자들이 관용표현의 의미를 이해하고 배경 문화에 대한 지식이 있는 상태

에서도 배운 관용표현을 이용해서 한국어 문장을 만들 때 오류를 범하는 경우가 많다(박

동호 ‧박지현 2012: 87). 따라서 관용표현 학습을 양적으로 확장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학습 단계가 높아질수록 관용표현을 말하기나 글쓰기에 적용하여 표현할 수 있도록 지

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968 — 문화와 융합 (제42권 11호)(통권 75집)

들이다. 하지만 고급 단계의 학습자들은 어려운 배경이 있는 관용표현들의 

의미도 이해할 수 있고 나아가 자국의 관용표현과도 비교할 수 있다. <표 

2>에서 고급 단계의 학습자들은 한국 사회의 다양한 행동 문화, 성취 문화, 

관념 문화를 이해하고 자국의 문화와 비교할 수 있으며 다양성과 특수성을 

이해할 수 있다. 그러므로 부모와 자식이나 남녀의 인식 문제, 사회 문제 

등이 반영된 관용표현을 제시할 수 있다. 또 한국어에서는 높은 빈도로 사용

되지만, 태국어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표현들도 함께 제시할 수 있다. 

(21) ㄱ. 호랑이 담배 먹던 시절

ㄴ. 곰 재주 부리듯

ㄷ. 돼지엄마

ㄷ.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

ㄹ. 소같이 일하고 쥐같이 먹어라.

(21)와 같이 한국 사회의 문화와 역사에 대한 배경 설명이 필요한 관용표

현을 제시할 수 있다. (21ㄱ-ㄴ)과 같이 태국어에서는 통용되지 않는 의미로 

사용된 표현이나 (21ㄷ)과 같이 현재의 사회적 배경을 알아야 이해할 수 있

는 표현을 제시할 수 있다. 또 (21ㄹ, ㅁ)과 같이 남녀에 대한 인식 문제, 

직업이나 근면함에 대한 관념 등을 이해해야 하는 표현들을 제시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고급 단계 학습자들은 한국어의 담화와 텍스트 구조에 대한 이

해도가 높으므로 신문이나 뉴스 등에서 관용표현이 사용되는 양상을 파악하

여 내용을 예상하거나 토론하는 수업도 진행할 수 있다.

5. 마무리

지금까지 동물명이 포함된 한국어와 태국어의 관용표현의 의미를 살펴보

고 태국인 학습자들을 위한 교육 방법을 모색해 보았다. 이상의 내용을 요약

하고 남은 문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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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관용표현은 그 자체로 사회 ‧역사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표현

이다. 따라서 관용표현은 한국 사회의 다양한 측면을 학습자들에게 전달하

기에 좋은 교육 내용이다. 동시에 다양한 의미를 함축하고 있어 학습자들에

게는 어려운 내용이므로 체계적인 학습 계획이 필요하다. 

둘째, 한국어와 태국어의 동물명 관용표현을 살펴보기 위해 조남호

에서 빈도가 높은 10가지 동물을 선정하여 <표준>에서 576개, <왕립>에서 

185개를 추출하였다. 의미를 확인하고 사용 패턴을 확인하기 위하여 <세종>

과 <스케치>를 활용하였고 네이버 한 ‧태 사전과 인터넷 블로그와 뉴스도 참

고하였다. 이중 이 연구에서는 가장 큰 대비를 이루는 호랑이, 소, 닭, 돼지, 

곰이 포함된 관용표현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한국어 교육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김중섭 의 등급별 총괄 목표를 참고하였다.

셋째, 한국어와 태국어의 관용표현에 나타나는 동물들은 의미가 유사한 

것도 있었지만 다른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었다. 가령 호랑이의 경우 

한국어 관용표현에서는 권위 있고 두려운 존재였지만 태국어의 관용표현에

서 호랑이는 권위 있고 두려운 존재이기도 하지만 사냥을 할 때의 포악함이

나 포식자로서의 욕심이 반영되어 강도나 도둑, 바람둥이의 의미로 사용되

기도 한다. 이렇게 한국어와 태국어에서 의미와 사용 양상에서 차이를 보이

는 동물명은 학습자들이 주의를 기울여 학습해야 한다.

넷째, 관용표현은 중급 단계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제시되는 것이 일반적

이지만, 이 연구에서는 단어의 비유적인 의미를 학습하는 것을 시작으로 단

계별로 체계적인 학습 방안을 제시하였다. 동물명 관용표현은 동물명의 비

유적 의미를 초급에서 학습하고 중급과 고급에서는 문화와 역사적 배경이 

있는 관용표현을 학습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이 연구는 동물명이 포함된 관용표현의 의미를 대조하여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관용표현 교육을 실제로 제안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특히 

체계적인 관용표현 학습을 위해서 단어의 비유적 의미를 학습하는 것을 초

급에서 시도하면서 중급과 고급 단계로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도록 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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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점이 의의가 있다. 다양한 주제의 관용표현의 의미를 분석하여 학습자

들이 효율적으로 이해하고 자연스럽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

과 관용표현을 통해서 어휘 교육과 문화 교육으로 연계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은 앞으로의 과제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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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 ]

이 연구의 목적은 한국과 태국어 동물명 관용표현의 의미를 분석하여 한국어 

교육에 적용하는 것이다. 관용표현은 사회 ‧역사 ‧문화적인 배경을 동시에 갖고 

있다는 점에서 그 자체로 언어 교육을 위한 표현이자 문화 교육을 위한 표현이 

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모국어 화자들은 말을 배우는 시기부터 자연스럽게 비

유적인 의미와 비유적인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표현들을 습득하고 표현할 수 있

게 된다. 하지만 한국어 학습자들에게 비유적인 의미를 가진 단어와 표현들은 

상당히 학습하기 힘든 내용이다. 모든 의미를 배우고 암기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체계적인 관용표현 수업을 위해서는 학습자들의 언어와 단계를 분석하고 

한국어와 대조하여 초급부터 고급 단계에 이르기까지 유기적으로 제시해야 한

다. 따라서 이 연구는 한국어에서 고빈도로 사용되는 10가지 동물(개, 고양이, 

호랑이, 소, 닭, 돼지, 쥐, 개미, 개구리, 곰)의 의미를 대조하여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다섯 가지 동물(호랑이, 소, 닭, 돼지, 곰)에 대해 한국어와 태국어의 관

용표현에서 나타나는 의미 특성을 분석하고 태국인 학습자들에게 제시할 교수 

방법을 제안했다. 한국과 태국은 농사를 지으면서 가축을 기르는 문화를 형성하

면서 불교에 영향을 받았다는 점에서 공통적인 문화적 배경을 갖고 있다. 따라서 

농사와 관련된 소나 집에서 기르는 개, 닭, 돼지 등의 동물을 친숙하게 느끼고 

관련된 관용표현을 많이 사용한다는 공통점이 있었다. 하지만 차이점도 있었다. 

가령, 태국어에서는 ‘소’가 싸움을 즐기는 난폭한 사람으로 개념화되거나, ‘돼지’

가 다루기 쉬운 일로 개념화되었다. 또 한국어에서는 위엄, 권위의 의미로 사용

되는 ‘호랑이’도 태국어에서 같은 의미로 쓰이기도 하지만 ‘바람둥이’라는 부정적

인 의미로 사용되는 것은 두 언어의 차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이 연구에서는 체계적인 관용표현 학습하기 위해서는 초급 단계에

서부터 동물명의 비유적인 의미를 학습할 것을 제안했다. 초급에서는 비유적 의

미로 쓰이는 동물명을 문법 학습과 독립적으로 제시하고, 중급 단계에서는 사회‧

문화적인 배경을 통해 이해할 수 있는 구와 문장 단위의 관용표현을 제시하였다. 

고급 학습자들은 문화‧역사적인 배경이 있는 관용표현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 관용표현, 의미, 한국어 교육, 비유적 의미, 한국어, 태국어, 초급, 중급, 고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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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

Teaching Plan for the Meanings of Idiomatic Expressions 

Involving Animal Names : Focusing on Thai Learners

Kim Jung-a

Titiwat Angkula

This study analyzes the meanings of idiomatic expressions involving 

animal names in the Korean and Thai languages for application in Korean 

language teaching. Idiomatic expressions are expressions useful in both 

language and cultural teaching, as they simultaneously feature a social, 

historical, and cultural background. In general, native speakers learn how 

to use the figurative meaning and expressions that include such meaning 

naturally when learning how to speak. However, it language learners 

to learn figurative words and expressions and memorize every meaning. 

Therefore, to produce systematic lessons for idiomatic expressions, 

teachers must present expressions starting from the beginner level to the 

advanced level organically by analyzing the learners’ level of Korean. 

Therefore, to propose a teaching method for Thai learners, this study 

analyzes the semantic characteristics of idiomatic of Korean and Thai 

expressions, specifically with regard to the 5 animals (tiger, cow, chicken, 

pig, and bear) that demonstrate the greatest disparities, from among the 

10 animals (dog, cat, tiger, cow, chicken, pig, mouse, ant, frog, and bear) 

used with the highest frequency in Korean. Korea and Thailand share 

a common cultural background of Buddhism, farming, and raising 

livestock. Therefore, both cultures are familiar with such animals related 

to agriculture as cows, dogs, chickens, and pigs, and both have many 



976 — 문화와 융합 (제42권 11호)(통권 75집)

idiomatic expressions related to them; however, there are also significant 

differences. 소 used for a violent person who enjoys fighting, and 도둑고양

이 “stray cat” signifies “burglary” rather than the cautious movements of 

a cat.  Furthermore, in Korean, 호랑이 “tiger” has connotations of dignity 

and authority, a meaning shared in the Thai, in Thai, the word also carries 

the negative meaning of “womanizer.”

Next, to systematically learn idiomatic expressions, it was considered 

necessary to teach the figurative meanings of animal names starting at 

the beginner level. At the beginner level, animal names with figurative 

meanings are presented separately from the grammar lessons, while 

idiomatic expressions in phrases and sentences that can be understood 

through knowledge of the social and cultural background are presented 

at the intermediate level. Advanced learners are presented with idiomatic 

expressions involving the cultural and historical background.

Keywords : idiomatic expressions, meaning, figurative meaning, Korean language 

teaching, Korean language, Thai language, beginner, intermediate, advanc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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